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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․사회부 

발 신 참여연대 (담당 :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02-725-7105 forr2018@pspd.org)

제 목 [논평] 3당의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 합의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

날 짜 2017. 03. 15. (총 2 쪽)

논 평

터무니없는 3당의대선일개헌국민투표합의

적폐 청산과 대선이 먼저다

주권자 참여 없이 권력구조만 바꾸겠다는 개헌은 정치적 야합일 뿐

1. 오늘(3/15)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, 바른정당이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

를 함께 하자고 합의했다고 한다.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이 확정된 초

유의 상황에서 나온 합의이다. 지금 시급한 것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

청산하고, 당면한 대내외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다. 개혁과제 실현을 담보

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. 이러한 시기

에 정치권 일각에서 국가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개헌을 50여일 만에 처

리하겠다니 터무니없기 짝이 없다. 대통령 탄핵과 함께 청산되어야 할 대

상이자 지금까지 국회 내 개혁입법을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포함

해 이번 합의에 함께한 세 정당들은 권력 나눠먹기식 야합을 시도하고 

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. 주권자인 국민 의사와 관계없는 개

헌 추진은 결코 있을 수 없다. 

2. 1987년 헌법의 한계는 분명하고, 개헌은 필요하다. 하지만 개헌은 주권자

의 참여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. 헌법 개정의 내용도 과도하게 집중된 

권력의 분산과 함께 국민 기본권과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

야 한다. 권력 구조만 바꾼다고 정치권이 민의를 더 반영하거나, 권력 분

점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. 개헌은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고, 

견제와 균형을 위한 틀을 바꾸는 일이다. 주권자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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견이 수렴되어야 하는 일이다. 개헌과 같은 중차대한 일을 졸속으로 처리

할 수 없음은 너무도 분명하다. 

3. 우리는 지난 해 10월 박근혜가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해 국회

에 개헌 논의를 제안했음을 기억한다. 시민들은 이러한 정치적 술수를 용

납하지 않았고, 결국 국회 탄핵안 가결과 헌재의 파면을 이끌어냈다. 박

근혜의 파면은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서였

다. 그런데도 대선 시기에 개헌 논의를 부추기고, 개헌의 내용 역시 자신

들 입맛에 맞게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국민의당, 바른정당, 자유한국당이 

반드시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. 파면된 박근혜는 만장일치의 헌재 결정조

차 승복하지 않고 있다. 적폐 청산과 공범자 처벌도 미룰 수 있는 일이 

아니다.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한다

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국민들도 3당의 정치적 의도를 용납하지 

않을 것이다. 다시 말하지만 적폐청산과 대선이 먼저다. 개헌은 그 다음

이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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